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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은 2022년 7월 발표된 윤

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면

서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당시 국정과제에 ‘아

동’이 주요하게 언급된 과제는 총 6개1)가 있는데, 

법·제도상 아동정책의 범주로 분류 가능한 ‘어린이, 

학생(학교·교육), 소년, 청소년, 후기 청소년’2)3)에 

1)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64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정과

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 아동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41조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

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협약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제정치상 합의 문서에 해당하는 조약의 특성상 최소한의 기준

을 제시하면서 당사국 여건에 따라 가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기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은 2022년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면서 

구체화 단계로 들어섰다. 이러한 진전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보고에 따른 심의 대응과 

최종 견해의 영향을 보여 주며, 탈시설화가 ‘아동의 권리’에 기초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형 보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보호아동 탈시설’ 계획이 도출된 흐름을 살펴본 다음 해당 국정과제

가 아동권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자 목표로서 갖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아동’과 

‘탈시설’의 적극적 해석을 시도하며, 그 결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이 가정 밖 청소년 또한 아울

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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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정과제까지 포함하면 14개 정도로 찾아볼 

수 있다.4) 전반적으로 아동정책의 비중이 크지 않

은 가운데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국정과제 

46-5)’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이 국가 정책

에 최초로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다. 그간 현장의 실

무적 논의나 학술 연구로 다루어졌던 아동에 관한 

‘탈시설’ 혹은 ‘아동생활시설의 기능 전환’ 이슈가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적 의제로 등장한 것

이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가정 외 보호의 전

후, 아동복지와 보호체계의 구조,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이 긴밀히 연결된 의제이다. 그만큼 보편적 아

동권리의 기반을 만드는 과제이면서 아동권리의 패

러다임 전환을 달성하려는 과정이자 목표에 해당한

다. 실제로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을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보호 예방을 위한 원

가정 보호, 분리 보호 이후로도 가족 지원이 지속될 

필요와 가정 복귀 강화, 시설의 구조적 개편 등을 

주요하게 다루어(이봉주 외, 2022; 김선숙 외, 2023)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해 ‘발굴된’ 보호대상아동을 

중심에 두었던 아동보호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도

모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예방과 사후 대처를 포괄

해 양질의 돌봄을 위한 가족 대상 보편(universal 

support), 추가(targeted support), 전문(indicated 

support) 지원의 단계별 고려가 모두 필요한 작업

이기도 하다(정혜주 외, 2022: 85에서 재인용; 

WHO, UNICEF & WBG, 2018: 22-23). 탈시

설 계획과 이행의 모든 면면이 아동·청소년, 그리고 

가족 지원에 관한 여타 국정과제의 이행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협의의 ‘아동보

호’5)를 넘어 더 광범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

영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특히 대규모 거주 

환경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거주를 가정형

(가정 복귀 및 가정위탁, 입양)으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거주시

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탈가정 상황에

서 거리 생활을 하거나 비적정 주거, 임시 거처 등

다. 따라서 미성년기의 법률행위 능력을 조력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법」 제5조 발달 과정의 연속성과 누적성을 유념

해야 할 청소년 관련 법 등의 연령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상 국가의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참고로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

해 200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서 명시한 성년 연령에 도달하였으

나 이미 대안 양육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돌봄 또는 지원이 필요한 환경 속 청년에게도 (이 지침이) 적용

된다(UNGA, 2010, para. 28)고 밝혀 이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범위가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를 뒷받침한다. 

3) 아동복지정책의 경우 시설보호 연장 아동,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 관련 정책도 기본적

으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 자세한 내용은 <부표>에 제시하였다.

5) 류정희(2022: 64)는 “아동보호의 개념을 기존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보호대상아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확장”할 필

요를 제안했는데, 이때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조치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들을 

말한다. 실무에서 ‘보호대상아동’ 혹은‘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로 이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대한 좁

은 관점을 확장했을 때, 비로소 예방과 가정형 보호 활성화, 지역사회 거주 전환의 다양한 정책안과 모델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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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돌 듯 사는 청소년의 주거 관련 논의는 포함하지 

않는다. 탈시설의 목적과 ‘시설’의 범위, 탈시설 정책

의 주체6)가 되는 ‘아동’ 범주에 이미 제약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탈

시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 태어난 가정을 포함

해 다양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아동의 권리 보장을 

말한다. 아동기는 연(年) 수로 최소한 20년에 이르

는 긴 시간인 만큼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탈시설의 

형태도 다르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로 가정 복귀, 또는 입양과 가정위탁 환경이 아동·청

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권리접근법에 따라 ‘보호

아동 탈시설 로드맵’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발표되기 이전

의 탈시설에 대한 논의 흐름과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 탈시설의 주체가 될 ‘보호아동’이 부처의 벽을 

넘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탈시설’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정책적 해석은 어떠해야 하는지 차례

로 짚어 볼 것이다. 그 결론으로는 ‘보호아동 탈시

설 로드맵’이 가정 밖 청소년7) 또한 아울러야 한다

는 당위성을 제안한다.

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논의의 배경과 과제

그간 국내의 아동복지사업은 해방 직후의 혼란

과 한국전쟁, 민간의 해외 원조가 결합된 독특한 여

건 속에서 ‘시설 중심’으로 전개되었고(김영종, 

2003; 박세경 외, 2005), 국가 재건을 도모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는 구

조가 고착화되었다고 평가된다(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편찬위원회, 2022). 이후 1990년대부터 

시설보호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시설 

양육의 구조적 한계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 아동복

지시설의 기능이 전환될 필요가 다양하게 제안되었

다(이봉주 외, 2022). 2016년에는 개정된 「아동

복지법」에 “아동의 원가정 양육 및 가정형 보호”를 

아동복지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

었다(제4조 제3항8)).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제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도 기술되었듯(대한민국정부, 2017)9) 아동권리협

약 이행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2018년 

6)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표현하지만, 아동권리접근법(child rights approach)은 아동의 참여와 자력화 도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탈시설 정책에 따른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책의 주체가 되는 아동’이라 표현하였다.

7) 2021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

로 정의된다(제2조 제5호). 다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칭하되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가정 밖 상황’에 있으면서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9) CRC/C/KOR/5-6, para.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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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이 누적되면서 단기·일시보호 목적의 시설 운영, 소

규모화, 다기능화, 전문화 등이 검토되었다(김형태 

외, 2018; 임성은 외, 2019; 박광동 외, 2021).

그러던 중 2019년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

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

청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

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

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RC, 2019a; para. 

32(a)). 참고로 정부는 2017년 ‘제5·6차 유엔아동

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위원회가 2019

년 2월 채택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답변서(Reply to List of Issues) 준비10) 및 본심

의(plenary session) 대비 차원에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당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

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면서 출생통보제 도

입과 위기 아동 전수조사, 아동 중심의 공적 결정 

시스템 구축 및 보호 조치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

원, 자립 지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원가정 보호

가 어려운 아동의 가정형 보호(입양, 가정위탁) 강

화 등을 세부 과제로 계획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5. 23.). 광범위한 체제 개편과 더불어 새로

운 시도가 전격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2019년 9월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위원회 심의에

서도 주요한 성과와 계획으로 다루어졌고, 이에 따

라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권

고가 담겼다.

즉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현장의 개별 사안

이나 학계에서 검토되던 아동의 시설보호 이슈가 

국가 정책 차원으로 이행된 배경은 단연코 ‘아동의 

권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아동’이 

저연령 어린이부터 지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더 

큰 아동, 신체적 발달은 거의 다 완성기에 있을 청

소년까지 아우른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가정

환경 상실 아동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탈시설 계획 

수립”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된 “가정 내 아동 학

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run away 

from home)하는 이유를 찾고, 이를 예방 및 근절

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장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UN CRC, 2019a; 

para. 32(b)), 아동의 필요, 최상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

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10) 위원회는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19년 5월 15일 전으로 요청하였으나(UN CRC, 2019b), 정부는 약 3개월이 늦

은 2019년 8월 9일에 답변서(추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UN CRC,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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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UN CRC, 2019a; 

para. 32(c)), 보호자(guardianships) 보호 절차

를 간소화하고 보호자(guardian)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UN CRC, 2019a; para. 32(d))”의 권

고도 대안 양육과 탈시설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탈

가정 예방 및 (원)가정 밖의 삶에 대한 촘촘한 공적 

조력이 마련될 필요를 시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5개년 목표와 다름없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아닌 여타 형태의 

시설(institutions)에 사는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권고 및 120대 국정과

제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수행된 2022

년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이봉

주 외, 2022), 2023년의 후속 작업인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김선숙 

외, 2023)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연구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 외 

보호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아동의 보호 조치 유형

인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외

에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 등11)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경로로 공

적 지원이 개입되었는지에 따라, 혹은 아동·청소년

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조력의 필요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타 형태

의 시설들이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의제

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김선숙 외(2023: 293)의 

연구에서 아동의 시설 보호가 가정형 거주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가족 재결합, 또는 성인 양육자가 동

거하는 형태의 입양과 가정위탁 외에 연령, 성장 배

경, 성향과 기질적 특성 등으로 독립생활을 꾸리고

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선택지도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를 짧게 제안하긴 했으나, 향후 과제 차원으로 

언급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의 내용은 「아동복

지법」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보호아동 탈시설’ 논의가 사실상 보건복

지부 관할의 아동복지시설 범위 내로만 다루어진 

배경에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분절된 정부의 

조직 구조도 있지만, 약 30년 전부터 현장과 학계

가 주목한 ‘아동의 시설보호’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것이어서 포괄

적 관점의 누적 연구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은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 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2012

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때의 보호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있다(제2조 제1호). 적어도 시

설미성년후견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미성년 아동·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는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에 가족 기반의 양육(가정형 거주)이 아닌 여하한 거주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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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에 이르러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종류가 확대되었고, 2016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 추가되는12) 등 그 역사가 짧고, 대체로 단기 거

주나 특수한 목적에 주안점을 둔 특성도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자율

성이 커지는 시기임에도 집단시설을 거주지로 제공

하는 이외의 전향적인 대안이 검토되지 못했던 만

큼 시설 생활을 거부하는 탈가정 청소년들이 거리

에서 마주치는 생존의 위험, 범죄 피해, 이들이 새

롭게 형성하는 가출팸이나 동거생활에 관한 연구를 

2010년 중반 이후로 찾아볼 수 있는데(추주희, 

2015; 정용림, 2021; 김희진, 2023), 이러한 연

구 동향에서도 ‘탈시설’ 맥락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3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의 개념

가. ‘보호아동’의 정의

국정과제를 포함해 종종 정책 자료에 쓰이는 ‘보

호아동’은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아동복

지법」의 정의 규정은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

동’만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 최상

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

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가정 외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법 제15조의 

3), 면접 교섭 지원(법 제15조의 5), 자립지원(법 

제38조)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정

서적 조건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지원대상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

업)가 제공된다. 관련 규정을 보았을 때 지원대상아

동과 보호대상아동은 어느 정도 교차하는 개념이

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보

호 조치13)의 경우 해당 가정의 사회경제적, 심리정

서적 위기에 대응하여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

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하

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지도

의 보호 조치가 곧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조치와 같

은 것이다(보건복지부, 2022: 11). 아동보호서비

스 업무 매뉴얼도 보호대상아동은 넓은 의미에서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

은 취약 아동을 포괄”한다고 설명한다(보건복지부, 

2022: 5). 공적 개입의 경로와 제공된 서비스의 유

형, 혹은 아동의 연령14)에 따라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이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12)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

13)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14)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침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만 13세 이상인 취약 아동은 “특화 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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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보호대상’도 법문

에 쓰이고는 있다. 「아동복지법」 제57조는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할 아동복지시설의 장

의 의무를 정하고, 제63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면세의 근거

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아동복

지시설의 소재지나 정원 변경, 폐업·휴업 등을 신고

할 때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제23조 

제5항, 제25조 제1항)를 첨부하도록 한 점을 아울

러 고려하면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되고 있는 아동”으로 사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를 보면 발

생한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된 경

우를 제외한 아동의 보호 조치(시설 입소, 가정형 

보호) 현황을 제시한다. 법에 쓰인 ‘보호아동’과는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적 보호를 받는 아동

만을 통계로 분류하니 실무에서 보호대상아동은 사

실상 가정외보호아동으로 축소되어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류정희, 2022: 56). 정리하면 정책 문건상 

‘보호아동’은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체

계에 있는 아동 중에서도 2)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

을 말하는 셈이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에 그치는 ‘보호아동’의 정의

는 선행 연구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류정희 

외, 2021; 김선숙 외, 2023). 특별히 류정희 외

(2021: 63)는 보호아동(Looked after Children)

은 원가정보호아동과 가정외보호아동 모두를 포함

하는데, 이들을 아울러 도움필요아동(Children in 

need)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재개

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외보호아동의 

범주는 아동·청소년이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의 유

형,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관할의 시설 

보호가 이루어진 유형을 포괄할 필요도 짚었다.

부처의 장벽을 넘는 ‘보호아동’의 개념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2010년 ‘불가리아 아동을 

위한 탈시설화 비전(Vis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in the Republic of Bulgaria)’을 채

택한 불가리아는 아동사법에 따른 시설 보호 이슈

도 탈시설 목표에 포함하였다. 효과적인 탈시설화

를 위해서는 “범죄의 피해자이든 범죄에 연루된 피

고인이든 법정에 출두하는 모든 아동을 아동으로 

간주하는 아동사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

주연 외, 2023: 289에서 재인용; Terziev & 

Arabska, 2016: 291). 

즉 위기의 배경이 어떠하든 원가정을 상실한 모

든 아동·청소년에게 시설이 아닌 ‘집(가정, home)’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아동’에 관한 포용적인 

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하도록 안내한다(보건복지부, 2022: 11). 이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으로 의뢰되었던 아동

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드림스타트로 연계되는 ‘지원대상아동’으로 분류되고, 그 이상 연

령이면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아동복지교사가 개입하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포럼 [2024. 05.] DOI: 10.23062/2024.05.5

56 이달의 초점

개념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타 법의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소년 등과 얽혀 있는 개념이다. 그

렇다면 아동보호체계의 일관된 적용에 기초하되 여

타 법령의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아동기에 당연한 돌봄이 부재한 

이들이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 탈시설해야 할 ‘보

호아동’ 집단은 분리 보호의 위험이 현존하는 아동·

청소년, 가정 밖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모두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탈시설’의 정책적 해석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시설화 문

화’를 탈피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화 문화’의 개념

은 다양한 문헌에 기초해 설명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U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

면 거주시설보호(residential care)란 ① 이용자가 

더 넓은 공동체에서 격리되거나 강제로 함께 생활

하고, ② 이용자가 내 삶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③ 시

설의 필요가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곳이다(Šiška & Beadle-Brown, 

2020: 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원을 타인

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곳,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곳,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부터 격리되거나 분리된 곳, 일상의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가 결여된 곳,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

한 선택권이 부족한 곳,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

관하게 일상이 경직된 곳, 특정한 통제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곳,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일상생활 환경에 관

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곳,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 수

가 불균형한 곳”이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UN CRPD, 2022: para. 14). 사회학자 고프먼

(Goffman)은 “입주자의 정체성 상실, 기본적 자유

의 제한, 재활 목표에 반하는 전문적인 위계 구조, 

일상화되고 규제된 집단생활, 입주자와 거리를 두

는 직원”이 전형적인 시설의 특징이라 하였다(김용

득, 2018: 499에서 재인용; Goffman, 1961). 푸

코(Faucoult, 1975/2020)는 규율과 통제가 필연

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은 그 자체로 처벌이고, 개인

의 삶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를 때 ‘시설화’란 거주시

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 간의 신뢰와 결속이 미

약하고, 관리를 명목으로 삶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

이 존중되지 않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시설

화’와 ‘탈시설’의 사회학적, 정치적 해석만 살펴보

아도 탈시설에 대한 공적 책무의 필연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탈시설의 범주와 대상은 어떠해야 하

는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축 방

안을 논의한 김용득(2018: 500-501)은 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탈시설 정책이 1) 거주시설에 살던 

사람들이 시설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 2) 기존 시설의 규모나 환경, 서비스를 개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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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전자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의 제공과 자립생활

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시설을 지역사회에 통합된 거주 공간에 꾸리는 것, 

재정을 개별적 수급과 개별적 지출로 전환하는 것, 

24시간 상주 직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재택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등이 핵심 요소라 하였다. 장

애인 탈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탈시설도 시설의 소

규모화가 적극 고려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설의 구조적 개혁 방안은 탈시설화의 

본질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시설이란 ‘시설

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 하였고, 

‘시설화 문화’는 관리자가 있는 집단생활에 필연적

인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거주 인원을 아무리 

줄이고,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주거지에 살더

라도 ‘자립’에 방점을 두지 않은 ‘서비스’는 결국 관

리자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좋은 선택으로 이끌어 

가는 ‘시설화 문화’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

위기가 만연한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시설화 문화를 

극복하는 개개인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누구나(아주 어린 아동을 포함해) 사

는 공간의 ‘(집)주인’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따라

서 탈시설 정책은 ‘누구나 시설 아닌 집에 사는 형

태’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때의 ‘집’은 혈연의 가족

과 함께 사는 집만이 아니라 홀로 사는 집, 의지하

는 이와 함께 사는 집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 원래

의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탈시설’의 실현은 ‘또 

다른, 나만의 집’을 가질 권리의 보장이라는 의미이

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연령, 경제적 지

위, 집단 또는 기타 다른 이와의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권을 누릴 권한

을” 갖는다고 강조한 사회권규약위원회 해설은 주

거에 대한 비차별이 탈시설의 주요한 요소임을 보

여 준다(UN CESCR, 1991: para. 6).

4  가정 밖 청소년의 탈시설도 놓치지 

않는 로드맵을 위하여15)

가정환경이 상실된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율성

이 존중되는 주거환경을 가질 마땅한 권리가 있다. 

보호자(돌봄·양육자)는 아동·청소년이 신뢰하고 의

지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이들의 자율성 발달을 촉

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또한 주거는 일상의 거주

지에 ‘상주하거나 (공백이 없도록) 교대하는 성인’

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자립생활을 지지하는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닿는 곳

에 연결될 자원이 있다면 ‘보호자 동거’가 필수적일 

15) 이하의 제언은 저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동 탈시설 연구모임에서 작성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안)’의 세부 목표와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이다(강정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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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정리하면 정체성과 가정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태어난 가족과 살 권리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안정적인 대안적 가정 보호를 확보하는 공적 체계, 

이때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최적의 발달을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 대안의 인정과 시도 등이 ‘보

호아동 탈시설’에 단계적이며 중첩적으로 요구된

다. 이에 앞선 논의를 토대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

드맵’이 외면한 가정 밖 청소년의 탈시설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탈시설 로드맵에 모든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합 및 확장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보

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행의 자립 지원 정책은 어떠한 기관을 처음 접하

고, 어떤 분야의 종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진다. 2024년 4월부터 청소

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지만(「청소

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3), 서로 다른 부처가 각

기 운영하는 자립 정책이라는 틀은 변하지 않았고, 

시설 중심의 자립 지원 정책도 유지되고 있다. 시설

보호아동이 아닌 가정형 보호아동, 원가정 또는 친

족과 함께 사는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과 위

기 청소년 등 누구나 통합된 자립 지원 정책을 이용

하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

한 지원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정보의 부족과 부

정확성, 관공서의 높은 문턱이 자립 준비 청년의 자

립은 물론 탈가정 청소년의 고립과 소외에 일조해 

왔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며 정말로 지역사회의 

편안한 이웃이자 조력자로 정착된 체계를 꾸려야 

한다. 자립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에 필수적

이다.

둘째, 주거복지 정책에 미성년기의 청소년도 명

시하고, 그로부터 출발한 추가적인 목표를 탈시설 

로드맵 추진 과제에 담는다.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되며 아동을 

주거의 주체로 인식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그 내용

은 무주택·저소득 가족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이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같은 청년 대상 복

지의 성격이 더 컸다(김희진, 2023: 22). 친생부모

나 여타 양육자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이 자신만

의 주거지를 갖는 방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탈가정 

상황에서 시설에 가지 않으면 (혹은 시설이 받아 주

지 않으면)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 범죄 

피해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주거의 부재는 그 자체로 위기이면서 더 큰 어려움

과 불안을 가중한다. 따라서 미성년기의 청소년을 

주거복지 정책의 직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변

화의 시작이다. 가족이 부재한 청소년도 집이 필요

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주거 약자 정책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주거기

본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 등을 개정하는 것부터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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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주거와 자립생활의 통합

적 지원 등이 계속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주거권 맥락의 대안적 주거 모델 개

발도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이 입주할 수 있

거나 청소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공동 주거나 커뮤니티 공간만 

공유하는 주거, 파트너·형제 등 가족 유지를 위한 

주거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주거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다(ADDPC, 2013).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약 1,500만 달러의 공공 주거 예산을 편성

하였고, 이를 아동복지서비스와 결합해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탁양육 경험이 있는 18~24세 

청소년이면서 홈리스였거나 그 위험이 있는 청소년

에게 주거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16~22세 

청소년 대상 주거환경과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

하는 전환 프로그램도 있다. 각 주의 신청이 있으면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자 한다. 뉴욕주에서는 집으로 돌아갈 의사 없이 부

모나 후견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16세 이상인 청소

년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판사의 독립

(emancipation) 결정을 받아 포괄적인 행위 능력

을 행사하도록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4세부

터 판사의 독립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아동

법(Children Act)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필요

한 경우 주거를 제공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

정하며, 홈리스 감소법(Homeless Reduction 

Act)에서도 청소년 홈리스 예방을 위해 아동 서비

스 당국이 지역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

시한다. 연령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합의는 필요하

겠지만, 10대 중후반 연령대 청소년기의 독립 주거

를 수용하는 아동보호 체계, 청소년 지원 체계는 청

소년 주거권의 개념 정립과 포용적 사회통합을 실

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시설에서 살지 않을 권

리도 ‘탈시설’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 탈시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제로 자

리 잡았고, 2021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

원 로드맵’이 발표되며 2041년까지 단계별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8. 2.). “노인에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의학적 치료가 긴급히 필요하

지 않는 한)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는 것”이라는 

기사도 발간된다(김현철, 2022. 10. 2.). 탈시설 

이후 재가 미혼모의 자립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장온정, 2017). 청소년 주거권 옹호 활동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탈시설 운동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누적된 논의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잊혀진 

존재들이 시설이나 거리로 밀려났던 과거, 과거를 

넘어서는 공통의 가치로서 ‘탈시설’의 당위성과 시

대적 필연성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실제’이며, 

그들이 ‘나(만)의 삶’을 만들도록 터를 내어 주는 것

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어른들의 역할이다. ‘보호

아동 탈시설’이 국가 정책으로 최초로 등장했고 모

양새를 잡아 가는 시점이기에 확인된 한계를 지적

하고 보완하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구체적

인 방안은 더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야겠지만, “누구

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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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아동·청소년도 누락되지 않아야 할 원칙은 

최우선의 고려 요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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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아동·청소년 정책

번호 국정과제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관련 세부 내용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운영

3)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강화 등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5)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 추진,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2) 발달장애인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안전망 강화

2)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 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 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

3)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4)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4)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 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1) 미디어 교육

(유아) 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3)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64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 시스템 구축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5)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1) 교통안전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2)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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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정과제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관련 세부 내용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1) 대입제도 개편
전담 부서 설치 등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대입제도 개편

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및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

3)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 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4)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료 AI 학습 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등

5)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학습 이력, 취업 이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 유보통합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 시간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초등 전일제 교육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시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유아·초등 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3)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생 수요에 맞는 통합 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 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4)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 행정업무 총량 감축,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개선 및 임용 확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 취약 청년 출발 지원

취약 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94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6)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11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대안학교 설립 등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대폭 완화, 재정 지원 강화

주: 아동, 청소년, 유아, 학생, 어린이가 명시된 정책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교육과정 등 과제 목표와 기대효과, 주요 내용에 비추어 아동 관련 정

책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2022, pp. 85, 86, 87, 102, 104, 111, 112, 115, 117, 138, 140, 152, 15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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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ee-jin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policy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out-of-home care has come to the fore as the list 

of national tasks announced in July 2022 included as one of its items the ‘preparation of 

a roadmap’ to guide the policy. Such progress is underpinned by the national focus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tands as a testament to the influence of the UN’s 

reviews and recommendations of Korea’s sixth and seventh periodic reports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owever, the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it is 

pursued now is limited in that it concerns transferring only children plac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pursuant to the Child Welfare Act to family-type care setting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plan for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was developed, and consider what significance these 

efforts as a national agenda have as means and ends of a paradigm shift in the rights of 

the child. I also essay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and 

‘deinstitutionalization’ and argue in the process that the roadmap should broaden to 

include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as well.

Challenges and Issues Concern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Out-of-Home Care 

f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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